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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찰 일정

일자 기관명 활동설명

5/23(화)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내
   산악등반코스 등 
   현장시설 방문(09:00-13:00) 

· 한국관광공사(KTO) 시드니
   지사 방문(15:00-16:00)

<현장방문>
· 블루마운틴 산악등반코스 등
   현장시설 방문  
  - 서울도심등산관광 활성화와 
    관광약자시설 등 운영사례 비교<기관방문>
· 한국관광공사(KTO) 시드니지사 방문
  - 서울과 시드니 관광 현황 조사

5/24(수)

· Sydney Olympic Park
   (09:30-11:00) 

· NSW주 스포츠사무국 
   (14:00-16:00)  

<기관방문>
· 시드니 올림픽 파크
   (Sydney Olympic Park) 방문
  - 2036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
    전략 벤치마킹
  - 체육시설의 효과적 활용사례  및
    문화행사 활용방안 비교 검토<기관방문>
· 스포츠 사무국(Office of Sport) 방문
  - 호주 스포츠 사무국의 운영
    형태 및 재원확보 방안

5/25(목)

· City of Parramatta
   Council(09:30-10:30) 

· 울런공 지역 관광자원
   방문(유칼립투스 숲 등
   에코 및 생태관광)
   (14:00-17:00)

<기관방문>
· 호주 파라마타 시의회 방문
  - 문화․체육․관광 관련 조례제정 
    현황과 관련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파악하여 시사점 등을
    활용<현장방문>
· 울런공 지역 관광자원 방문
  - 유칼립투스 숲 등 에코 및 
    생태관광 등 “웰니스 관광”
    활성화 비교 및 활용



일자 방문기관 업무내용

5/26(금)

·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10:00-12:00) 

· 시드니 록스 문화유산지
   방문(14:00-16:00)

· Vivid Sydney 2023
   초청방문(18:00-20:00)    

<현장방문>
· 시드니 현대미술관 방문
  - 우수 미술관의 전시 및 운영
    사례 조사(신규 전시 등
    다양화에 활용도 제고)
<현장방문>
· 시드니 록스 역사유산 탐방
  - 호주 현지 문화․예술 공간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기관방문>
·비비드 시드니 행사 초청방문
  - 시드니 대표축제로 성공요인
   모델로 서울의 대표축제 육성에
   벤치마킹

5/27(토)

· 문화체험 행사 참여
   (10:00-12:00)

· 오페라하우스 방문
   (14:00-15:00)

· 하버브릿지, 미세스 맥콰리
   포인트, 세인트 메리 대성당 방문

(15:00-18:00)

<현장방문>
· 호주원주민 문화체험  
  - 지역 맞춤형 축제모형 개발, 
    자치구별 지역축제 및 관광정책 
    등과 비교
<현장방문>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방문 
   (Sydney Opera House) 
 -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신규 콘서트홀 건립 추진의
   모범 사례로 활용
<현장방문>
· 하버브릿지, 미세스 맥콰리 
   포인트 등 시드니 대표
   랜드마크 방문
  -‘명소-지역-축제’를 연계
   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유사한 
   서울시 문화축제사업과 비교



Ⅳ 기 관 방 문 내 용

1. 한국관광공사(KTO) 시드니지사 [기관방문]
  《  기 관 개 요  》
 v 기관소개
   - 한국관광공사(KTO) 해외 지사 32개소 중 유일한 호주 소재 기관으로 한국 관광 

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v 주요활동
   - 각종 미디어·박람회·SNS 등을 통해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
   - 여행 박람회, 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 참가, 지역 방송 언론를 통한 홍보 활동
   -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통해 한국의 주요 소식이나 관광 정보를 알리고 전자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 중임
 v 홈페이지: https://english.visitkorea.or.kr/enu/KOO/sydney.jsp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eKorea

※ 13,071명 팔로워, 12,540명 좋아요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eatourismanz

※ 1,968명 팔로워, 125개 게시물 (2021년 9월 개설)

 □ 방문일시 : ’23. 05. 23. (화) 15:30 ~ 16:30

 □ 방문장소 : Suite 1807 Australia Square Tower 264 George 
Street,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서울시는 ‘세계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도시 서울’을 목표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글로벌 TOP5 도시’로 육성할 

계획임.

   ❍ 코로나19 완화로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관광공사 



직접 방문을 통한 서울의 대외 이미지 실태와 장·단점을 파악

하고, 서울시의 도시브랜딩 및 관광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호주 관광업계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 관광 진흥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한국관광공사 시드니 지사와의 교류를 통해 호주에 서울 

관광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협력 체계 통로를 마련하고자 함.

  □ 면 담 자 : 한여옥 시드니지사장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 기관소개

- KTO 시드니 지사는 1979년에 11번째 지사로 개소되어 올해로 44년 되었음. 

지사의 역할은 시장 맞춤형 마케팅으로 외래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며 현지에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에 있음.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사무실 내에 홍보 공간을 운영하기

보다는 현지의 관광 업계와의 네트워크에 집중을 하고 있음.

▶ 질의답변

Q.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평균 3일 정도를 체류하는데 스포츠 관광객은 

평균 15일 가량을 체류한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관광을 위해서는 스포츠 

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 실제로 호주와 한국은 장거리로 단기 체류보다는 장기 체류가 관광 상품으로서 

보다 적합하다.

Q. 일본정부관광국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일본의 경우 시대별 컨셉이 구체적으로 구성된 반면 한국 프로

그램은 서울, 경주, 부산, 순천, 여수 등 단순하게 나열되어 상품화한 점이 

아쉽다. 

A.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저희 기관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방한 관광이 상품화된 기간이 짧았고 핵심 콘셉트가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네트워킹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Q. 일본관광공사와 연계하여 개발한 상품의 경우 (원래 일본 상품이었던 것을) 

2/3는 일본, 1/3는 한국에 머물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다.

A. 물론 한국만 단독으로 파는 상품들도 많다. 다만,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자원과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일본 관광공사가 가진 노하우를 확보

하고자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현재 한국 상품의 평균 체류일은 1~2주 

가량이다.

Q. 관광 도·소매상 네트워크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A. 도매상의 수는 매우 많고, 관광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에이전트는 

약 480여곳이 있다.

Q.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가 다양하다. 또한 한국의 국제 관광 상품은 

오픈형(외국인 포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이 많다. 관광 공사를 통해 

도·소매상에게 서울시 상품과 계획된 일정을 소개하고 싶다.  

A.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첫째,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이 최단 8개월 이전, 

최장 1년 6개월 이전으로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는 2년 또는 2년 반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공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관광객을 인솔하고 전문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외국어 가능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북한산 트래킹이나 사이클링을 진행할 수 있는 외국어 

가능 여행사나 가이드가 부족하다. 국내 관광 활성화만으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힘들게 외국 손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Q. 서울시 체육회는 340명의 스포츠 생활체육지도자가 다양한 종목에서 활동 

중이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자 중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

으로 발굴하고 양성해보겠다. 호주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종목이 있는가? 

A. 사이클링을 많이 선호한다. 호주는 원체 아웃도어 인구가 많아 운동 동호회

자체적으로 인원을 구성하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다.

Q.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복권기금으로 건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제2세종문화회관에 접목시켜보고 싶다. 시민들에게는 어떤 형식으로 오페라

하우스 개관식 공연 티켓을 제공했는지 궁금하다.

A.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아트 페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에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비엔

날레 방식이기 때문에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 정해진 장소에서 프로그램만 

달라지게 된다. 이것을 지역 상품과 연계하는 것은 어떠한가? 미술 작품 구입은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A. 호주는 역사가 짧은 편이고 원주민 문화가 많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현대 



미술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상품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알음알음 오시는 경우가 많다. 

Q.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측과 함께 상품을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사대문 안 

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국내 미술관 투어와도 

연계하는 것이다.

A.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프리즈도 관심이 있었지만 

티켓 오픈이 늦어져서 활용하지 못했다. 가구 박물관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 곳 또한 전문 인력 문제가 있다. 예술적 스토리를 영어로 잘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Q. 조직위나 미술관 특에 그러한 역량이 있는 도슨트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 큐레이터 중에서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고 

모집 가능한 도슨트를 활용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A. 감사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Q. 호주 국민들이 선호하는 스포츠나 여가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A. 땅이 넓기 때문에 테니스, 축구를 많이 선호하고, 하이킹과 사이클링도 일반적

으로 한다. 스포츠 클럽에는 육상과 수영이 많다.

Q.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만한 스포츠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골프라든지.

A. 골프는 호주의 경우 동네마다 구장이 있고 매우 적은 비용으로 마음대로 

칠 수 있어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Q. 일본에는 3, 4일을 있는다면 우리 나라는 1, 2일만 머문다고 하셨다. 일본 

여행을 선호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일본이 서양에서 갖는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가 가장 크다. 호주 국민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마음을 열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축적되어오면서 K팝이나 K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세계가 한국의 콘텐츠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Q. 아까 2~3년 전에 계획 가능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프로야구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종목이다. 고척돔같은 경우 관광 상품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은데 고려해주길 바란다.



A. 단 하나 표를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외래객 유치를 위해서 일정 개수의 

표를 마련해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Q. 관광업계의 각성이 필요한 것 같다. 관광업자들이 가성비가 낮은 관광상품을 

판매하면 호주와 같이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관광객들의 기대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A. 공감한다.

Q. 호주의 의료 수준은 어떠한가? 한국이 호주를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관광을 전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호주는 의료 서비스가 거의 무료에 가깝고, 성형도 일반화되어있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이다.

Q.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나서 고객들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진행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하면 좋겠음.

A.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우리 지사가 직접 하지는 않는다. 비공식적

으로 피드백을 여행사에 요청하면 의견 교류를 통해 인지하게 된다.

Q. 호주 국민들이 서울에서 꼭 가고 싶어하는 서울의 주요 포인트는 어디인가?

A. 2019년부터 2022년 데이터를 보았을 때, 코로나19 기간인 점을 감안하고 한강 

공원이나 기타 공원, 사찰, 고궁, 쇼핑, 복합문화공간, 케이팝 관련 공간, 롯데

월드와 같은 테마파크가 인기를 끌었다.

Q. 서울관광재단은 해외 지사가 없지만 지사 설립에 대한 검토는 꾸준히 하고 

있다. 해외 지사 설립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하는가(방한 관광객 수, 

잠재 유치 및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린다.

A. KTO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광공사, 관광청들도 각자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다. 우리의 경우 교통 노선의 존재, 개수, 방한 관광객, 호텔 숙박 체류 

일수 등을 검토하여 지사 설립을 할지 검토한다. 잠재력을 무엇으로 볼 것 

인지, 좌석 항공 좌석 수로 볼 것인지, 지역으로 가는 숫자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을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등 다방면적

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다.

Q. 전략 수립 시 주로 참고하는 타국 관광청이 있는가?

A. 영국, 싱가포르, 호주 관광청이 전략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많이 참

고하고 있다.



□ 기관방문 사진
단체사진 기념품 교환 기념품 교환

Q. 서울관광재단이 KTO 시드니 지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A. 호주의 경우 나라가 크기 때문에 호주 관광청 산하에 8개 주 정부 관광청이 

있고, 그 아래에 RTO(지방관광공사)가 따로 있다. 호주 관광청의 경우 KTO와 

같이 전체적인 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 도매업자와 에이전트, OTA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RTO는 소비자와 가까운 접점에서 지역 

프로그램과 신규 관광지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가져가시는 것이다. 아까 말씀

하신 체육 상품 프로그램 티켓 확보와 같은 것이 그 예시이다.

Q. 사무실 임대 비용은 어느정도이며 어떠한 방식의 해외 지사 설립을 추천하는가?

A. 이곳 지사 사무실의 임대 비용은 한 달에 1만 9천달러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경우 한 달에 5만불이 넘었다.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간다. 우선 지사가 

아닌 사무소 개념으로 현지 직원을 채용하거나 한국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는 법을 검토하실 수 있다. 그렇게 각 나라와 도시에서 경험을 쌓고 지사를 

설치할지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Q. KTO 시드니 지사의 경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서울관광재단의 

경우 해외 지사를 만들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서울관광재단에서 

KTO 해외 지사로 파견을 나와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A. 긍정적이다. 성과측정, 투입비용 등 다방면적으로 검토하셔야겠고, 독립 

사무실로 운영하실 수도 있겠지만 KTO 본사 국제관광 전략팀 쪽과 협의를 

해보시면 함께 근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과 호주 관광객 교류 현황을 살펴

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교류가 급감하기 전까지는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나아가 코로나19가 완화된 2023년 현재 4월 말까지의 통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1.6% 증가한 55,695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한-호 관광객 교류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월)
호주→한국 150,408 153,133 173,218 23,172 3,503 65,502 55,695
한국→호주 301,800 287,990 280,240 53,520 2,060 72,510 -

   ❍ 이는 호주 내 한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간 국제 관계가 개선되어 2019년 대비 직항노선이 25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방한 시장의 저변이 확대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호주 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KTO 시드니 지사의 전략 중 하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호주 국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액티비티 위주의 관광 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것임.

   ❍ 이 중 서울시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나 국제 대회 관련 관광 

상품의 개발을 제안하였는데,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전에는 계획이 가능해야 하며 



경기 티켓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바, 서울시체육회의 

네트워크를 KTO에 제공하면 스포츠 경기의 관광상품화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KTO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특화 관광 콘텐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1인당 GDP가 6만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는 호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BTS 데뷔 10주년 관광, 하이킹 관광, 스키 

관광, 아트 페어 관광 등 명확한 콘셉트를 지닌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다만, 스포츠 관련 관광이나 아트 페어 관광과 같이 전문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품의 경우 분야의 전문성과 외국어 실력을 

모두 갖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이에 스포츠지도자나 

도슨트 중 외국어가 가능한 인재를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서울시 뉴딜일자리와 서울시민관광 아카데미에서 관광

상품별 외국어 가능 인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관광재단(STO)는 해외에 설립된 지사가 없는데, 국내 

활동만으로는 현지의 수요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해외 지사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

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 중에 있음.

   ❍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비용 등 상당한 초기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나, 작은 규모의 사무소를 설립하며 적정한 

해외 지사 설립지를 미리 모색하는 방안과 KTO 시드니 등 해외 

지사로 STO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음.



2. NSW주 시드니 올림픽공원 [기관방문]
  《  기 관 개 요  》
 v 기관소개
   - 기 관 명: 시드니 올림픽 공원 관리국(SOPA,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 비    전: 박동하는 시드니의 녹색 심장(Sydney's beating green heart)
   - 설립근거: 시드니 올림픽 공원 관리법 2001
   - 설립배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추진 이후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정 기관으로, 정부(Minister for Planning, Minister for Homes)의 지도를 받음.

                                                      ※ 조직현황(2022.6.)

   - 공원면적: 6.4㎢ (서울 올림픽공원의 약 4.4배,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의 2배)
   - 공간구성: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8만여명 수용), 에이서 아레나(시드니 슈퍼

돔)와 같은 경기장, 공연장 등의 건축물이 있음. 약 2/3의 면적이 잘 보존된 
공원 공간으로 이루어짐.

 v 주요활동
   - 시드니 올림픽공원은 공원의 자연 유산, 문화, 오락, 레크레이션, 스포츠 행사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시드니의 중심지의 역할을 함.
 v 홈페이지: www.sydneyolympicpark.com.au / www.sopa.nsw.goc.au

 □ 방문일시 : ’23. 05. 24. (수) 09:30 ~ 11:00

 □ 방문장소 : 5 Olympic Boulevard,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 방문목적
   ❍ 2036년 하계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 행사의 서울시 유치를 위한 

해외 전문 체육시설 사전 조사를 수행하고 올림픽 종료 후 각종 

유휴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시드니 올림픽공원 관리국의 공원 관리․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여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

체육회의 시설 및 추진 사업에 참고하고자 함.

   ❍ 시드니 올림픽 공원을 참고하여 최근 리모델링 추진 중인 잠실 

주 경기장의 방향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면 담 자 : Fiona Tucker (Manager, Visitor Programs)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Q.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선진화 시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나오는 침출수 등의 환경 문제는 없는지?

A. 침출수도 나오고 메탄가스도 나오지만 이것을 재분해하여 3명의 직원이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판단되었을 때 방류하는 방식으로 추진

하고 있음.

Q.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논쟁이 있다. 재생효과가 불분명하다거나 

미관상 불편하다든가, 25년정도가 지나면 오염물로 바뀔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호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태양광 시설의 단기적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호주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좋은 자연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잘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적합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Q. 경기가 없을 때 유휴 체육 시설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A.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도 콘서트나 

공연을 개최하기도 하고, 학교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Q. 올림픽 공원 운영에 있어 주요 수입원이 무엇인가?

A. 첫번째로 장소 사용에 대한 대관료가 있고, 큰 이벤트를 개최할 때 거둬들이는 

돈이 있다.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는 주차장이다. 주차장 1만 곳 정도의 

주차장이 있고 하루에 30달러의 이용료를 받는다.

Q. 올림픽공원의 관리는 주가 직영으로 관리하는지 위탁 형태로 관리하는지?

A. 올림픽 게임 이후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SOPA)가 법규에 의해 설립

되었다. 호주는 전형적으로 주 정부 밑에 있는 독립적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 주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전혀 없고 재정적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비용은 점차 줄어들고있는 상황이다.

Q.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A. 직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시설을 자동화하는 쪽으로 개선해나간다. 

긴급하게 인력 투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임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

으로 추진한다.

Q. 가이드(Julie)분은 원래 선수 활동을 하고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올림픽 

공원 관리국에 채용되었다. 이러한 진로 개발이 일반적인가? 양성 과정이 

있는가?

A. 일반적으로 코치나 스포츠 심리학쪽으로 활동하고 공원 관리국과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Q. 공원 관리국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가?

A. 적자는 아니다. 자체 수입과 더불어 주 정부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준다. 또

다른 수입원 중 하나는 주경기장(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 럭비 경기장)에 

민간 기업의 네이밍 스폰서를 받는 것이다.

Q. 네이밍 스폰서를 하는 기업은 운영과 전혀 상관 없이 브랜드명만 제공하는 

것인가?

A. 회사의 명칭을 붙이는 것 외에도 회사가 해당 경기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스폰서는 3~5년마다 바뀌게 된다. 현재는 Accor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Accor Stadium이라는 이름이지만 2020년까지는 ANZ Stadium이라고 불렸다.

Q.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A. 호주의 분위기상 그러한 민원은 거의 없다. 오히려 경기를 구경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 기관방문 사진
내부 단체사진 기념품 전달 외부 단체사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시드니 올림픽 공원 관리국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Sydney Olympic Park Authority Act 2001”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시드니 올림픽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Q.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주의하는 부분이 

있는가?

A. 주경기장에만 8만여명의 관객이 수용된다. 그래서 출입구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다. 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이다. 주차 공간 또한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리게 

되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그렇게 한 

시간에 5만명 정도의 인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하로 

지하철 역을 개통하기 위해 공사 중에 있다. 자전거 길도 다시 만들어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보안에 관련하여 기존 CCTV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는데, 특정 단체가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면 경찰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Q. 어떤 국제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A. 2달여 후에 FIFA 여자 월드컵을 개최할 것이다. 지금은 시민들이 모여서 

경기를 구경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다.



   ❍ 시드니 올림픽 공원에는 연간 약 1,0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오고 있으며, 2023년 7월에 개최될 2023 FIFA 여자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콘서트, 스포츠, 오락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그중 서울시 잠실주경기장과 비슷한 규모의 ‘스타디움 오스트

레일리아’ (ACCOR Stadium)는 8만여 석을 수용하는 주 경기장

으로, 럭비 리그 월드컵, T20 월드컵, AFC 아시안컵 등 대규모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고 있음.

   ❍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의 네 모서리에는 긴급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형 나선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 관리국에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서울시가 2036년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 의사를 드러냄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도 ‘2036서울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26년) 중에 있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추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도 인파의 

출입, 차량 출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겠음.

   ❍ 한편, 시드니 올림픽 공원은 NSW주로부터의 지원금과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줄어

가는 추세임에도 흑자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역대 올림픽 

개최지 중에서도 사후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대표적인 수익 창출 방안으로,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 주

경기장은 민간 기업의 네이밍 스폰서를 받고 있는데(현 명칭 

‘ACCOR Stadium’), 이러한 방안은 추후 잠실주경기장 등의 

운영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겠음.

   ❍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호주의 값비싼 인건비를 고려하여 직원 

수를 늘리는 대신 소수의 전문가와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향후 서울시 관내 체육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도 자동화를 통한 

효율화 추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3. NSW 스포츠 사무국 [기관방문]
  《  기 관 개 요  》

 v 기관소개
   - NSW 스포츠 사무국(Office of Sport)은 NSW 정부에서 체육·건강 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
   - ‘활동적인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함 
 v 주요사업
   - First Lap: 3~6세의 아이들 및 보호자에게 수영 교습 바우처 $100를 제공하여 

안전 및 생존기술을 가르침.
   - NSW Football Legacy Program: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7.20.~8.20.) 주최를 위한 1천만 달러 투자 프로그램임.
   - Active Kids: 재학중인 아동들과 보호자에게 매년 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100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건강한 습관을 배양함.
   - Her Sport Her Way: 여성 스포츠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여성 친화적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성 스포츠 지도자를 육성함.
   - Daughters and Dads Active and Empowered(DADAE): 아버지와 초등학생 

딸을 위한 특별 건강 프로그램으로, 뉴캐슬 대학에서 개발되었음.
   - 그 외 자동차 경주회 개최 허가증 발급, NSW 인구 건강 조사 실시 등
 v 주요시설
   -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센터, 시드니 국제 승마 센터, 시드니 국제 레가타(조정, 

요트 등) 센터, 시드니 국제 사격 센터 등
v 홈페이지 : https://www.sport.nsw.gov.au/

 □ 방문일시 : ’23. 05. 24. (화) 14:00 ~ 16:00

 □ 방문장소 : Suite 3/6B Figtree Dr,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 방문목적
   ❍ 호주 주 정부의 체육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 

체육 관련 기관의 사업과 비교·대조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시정에 참고하고자 함.

   ❍ 시드니의 지역 체육활동 진흥 방안을 탐구하여 최근 법인화

된 서울시체육회 등 유관기관의 역할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함. 

   ❍ 대도시의 지역 체육 진흥 방안을 탐구하여 지역적, 문화적, 사회

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체육활동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설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면 담 자 : 스포츠 사무국 관계자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Q. 스포츠 사무국의 예산 규모와 구성 비율(NSW주 보조금, 자체수입, 기부금 

등)이 궁금하다.

A. 스포츠사무국은 NSW주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모두 NSW주를 통해 

받고 있음. 예를 들어 FIFA 여자 월드컵 레거시 프로그램에 투입된 1천만불 

중 500만불은 주 정부에서 왔고 500만불은 자체 수익 사업으로 감당하였음.

A. 추가적으로 답변하면, 스포츠 사무국에서 1년에 다루는 예산 규모는 4억 2천 

400만불이며 주 정부에서 3억 4천500만불을 지원하고 자체 수익으로는 7천 

800만불이 발생하였다. 비율로는 5:1정도이다.

Q.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초·중등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NSW주는 

스포츠 클럽을 기반으로 해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 초·중등 

학생의 체육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교육청과 스포츠 

사무국 중에 어느 쪽이 관장하고 있는가?

A. NSW주 교육청에서 학교 스포츠를 관리하고 스포츠 사무국은 관여하지 

않는다.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중에 Sporting Schoo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방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 단체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Q. 은퇴 후 선수의 진로 프로그램에 많은 궁금증이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A.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마련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대표 수준의 운동 선수들의 경우는 해당 종목의 심판이나 코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며,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무슨 

단체든 어떤 스포츠이든 유능한 심판은 늘 부족하다.

Q. 서울시에는 24개 서울시청 팀이 있다.(직장운동경기부) 호주와 스포츠 사무국 

또한 이런 운영 대표팀이 있는가?

A. 정부에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팀은 없고 모두 순수 민간 단체이다. 

다만, 국가대표 레벨로 말하자면 축구, 럭비, 크리켓 등은 한국과 동일하게 

연방정부 소속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스포츠 사무국과 같은 Department인 

Institute of Sports에서는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국가대표급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스포츠 사무국은 전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A. 보충적으로 설명하자면, 스포츠 사무국은 NSW주에 속해있는 사무국이지만 

모든 일은 연방 정부와도 연결되어있다. 주 단위에서 탁월한 인재는 연방 

정부에 올려지는 것이다.

Q. DADAE(Daughters and Dads Active and Empowered Program)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A. 이 프로그램은 아빠와 딸이 함께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뉴캐슬 

대학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사무국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체육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여성의 권리 교육이다. 여성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Q.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A.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JYxYxf_u-Q0&t=1s

본래는 9주 짜리 프로그램이지만 영상으로 보신 것은 주말 2박3일 프로그램

이다. 추운 산악지역의 리조트에서 캠핑과 액티비티를 즐기면서 여성의 사회적 

감성적 웰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Q. 모자나 모녀, 부자가 아닌 부녀인 이유가 있는가?

A.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부터 여아들이 어린 나이부터 어떻게 적절한 신체활동을 

하는지를 배워야 하며 아버지가 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Q. First Lap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달라

A. 해당 프로그램은 3~6세의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바우처 사업임.

Q. 한국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생존 수영의 중요성이 커졌다. 해당 나이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의무사항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정규 커리큘럼에 넣고 

체계적이고 필수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인지 원하는 사람에게만 바우처를 주는 

것인지?

A. 강압적인 것은 없다. Active Kids도 마찬가지로 현금성 바우처를 제공하여 

아동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체육 시간에 하는 것들은 의무적인 

교육 내용이지만 지금 스포츠 사무국의 사업들은 커리큘럼이 들어가있는 

것은 아니다.

Q. 바우처 지원에는 소득 제한이 없는가?

A. 6개의 주마다 다를 수 있다. NSW 주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상관 

없이 똑같이 바우처를 제공한다.

Q.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세 분야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데 이곳은 어

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A. 이전에는 스포츠와 관광이 같이 묶인 적도 있었지만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주지사가 바뀌면서 부서가 분리되었다. 지금 이곳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일만 한다.

Q.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포츠 위원회의 

구성원은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A. 여성 이사진은 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목표는 50%이다. 타 주에서는 

여성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을 멈추겠다는 이야기도 할 

만큼 젠더 이슈는 중요한 사안이다.

Q. 시드니 하버를 활용한 수상 스포츠 사업이 있는지?

A. 관광 관련 기관에서 추진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나, 스포츠 사무국에서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 다만 민간 클럽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직후 개최되는 세계적인 세일링 요트 대회가 있는데 중고등

학생들도 하버에서 요트 세일링을 즐기고 있다.

Q. 스포츠 사무국은 체육과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A. 스포츠 복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원주민 등 



  □ 기관방문 사진
기념품 교환 단체사진 회의실

일부 소외 계층이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Q.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것인가?

A. 그렇다. 주 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임. 한편, NSW 

Health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NSW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임.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해악성 등을 스포츠를 통해 알리는 프로

그램도 있음.

Q. 서울시에는 지역 체육인들을 위한 민간 법정 기관 ‘서울시 체육회’가 있음. 

호주에도 비슷한 단체가 있는가?

A. 민간 단체는 없으며 스포츠 사무국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 체육회도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정부 단체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스포츠 사무국은 서울시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NSW주 밑에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단체들에 대한 정책이나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형태가 정부일 뿐이다.

Q. 97개에 달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에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던데 이와는 다른 

것인지?

A. 그것들은 서울시 체육회나 협회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작은 규모의 센터를 

말하는 것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스포츠 사무국은 NSW주 정부 산하에 있는 실무 기관으로, 

시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NSW주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호주는 82%로 4위(한국 54.7%, 2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북유럽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순위이며 체육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스포츠 사무국이 개발한 신체 활동 단계 모형 FTEM은 크게 

Foundation, Talent, Elite, Mastery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1개의 단계로 세분화되며 전 생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기준점이 되고 있음.

(그림) FTEM 모형

   ❍ 일반적으로 한국의 체육 활동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개념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FTEM 모형은 연속적 신체 발달과 

체육 활동 수준 세분화하여 주민의 다양한 체육 활동과 역량 

달성을 장려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 은퇴 시기가 

빠른 전문체육 선수들이 코치, 심판과 같이 체육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임.

   ❍ 한편, 스포츠 사무국의 주요 사업들 중에는 여성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Her Sports Her Way는 여성의 

전문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이 여성에게 보다 적합하게 

설립되도록 장려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함.

   ❍ 여성을 위한 또다른 사업은 DADAE(Daughters and Dads Active 

and Empowered Program)으로, 여아들의 신체 능력과 여성권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근 대학교와 연계한 가족 프로그램임.

   ❍ 스포츠 사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아동기부터 사회적 

편견,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체육 시설 등으로 인해 더 적은 

체육활동과 낮은 신체 활동 기술을 발휘함.

    -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NSW주의 1,775개 시설 중 13%의 

시설만이 여성 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호주 평균 19%)

    - 유아 및 아동기의 남녀 신체 활동 횟수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

에서 남자아이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기술 숙련도 또한 

남자아이가 크게 우세하였음.

   ❍ 서울시 관광체육국 및 서울시체육회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별 간 기회와 역량 

차이가 클 수 있는 체육 분야에 있어 성인지예산 편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음.



4. 파라마타 시의회(City of Parramatta Council) [기관방문]

 □ 방문일시 : ’23. 05. 25. (목) 09:30 ~ 10:30

 □ 방문장소 : Australia, Sydney NSW 2

 □ 방문목적

   ❍ 코로나19 이후 상권 활성화 방안

   ❍ 입법과 행정의 분리 여부 및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법

  □ 면 담 자 : Sameer Pandey 시장 외 2명

  《  기 관 개 요  》
 v 파라마타시 개황
   - 위치 : 시드니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교외 지역
   - 면적 : 5.3㎢
   - 인구 : 13만8000명(인구 밀도 3,730명/㎢)
   - 특징 : 유럽인들 정착하기 전 60,000년 이상 원주민(대럭 Darug)이 거주, 유

일하게 360도 어획량을 가진 항구 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철도, 버
스, 페리, 라이트 레일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며, 시드니에 이어 호주에
서 두 번째 중심 업무 지구로 성장하고 있음. 

 v 파라마타시의회 개황
   - 의원선임방법 : 주민과 외부 거주자 중 부동산 소유자 및 세금 납부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 
   - 의원임기 : 총 15명(5개 구에 각 3명/ 여성 8명, 남성 7명), 4년 임기(2024년 9월 선거)
   - 의 장 단 : 시장, 부시장(의원 중 선출)
   - 위 원 회 : 8개(도시자산 및 운영, 도시 참여 및 경험, 도시계획, 디자인, 도

시전략, 커뮤니티 서비스, 금융 및 정보 등)
 v 홈페이지 : https://www.cityofparramatta.nsw.gov.au/

https://www.cityofparramatta.nsw.gov.au/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Q. 심야영업 활성화를 위해 치안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A. 전략적으로 가로등을 늘리고 있으며, 경찰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이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다니도록 하고 있다. 

Q. 코로나19 이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가?

A. 시민 및 관광객들이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보도, 

보행자전용 도로 등에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Q. 공원 내 푸드트럭과 노점상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A. 20년 동안 항구쪽의 식당가는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푸드트럭은 비비드

시드니처럼 행사가 있을 때 일정한 라인 내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Q.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이 최고라고 자부하며 방문하셔서 배우길 권한다. 

A. 서울시가 어떤 계획으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시킨 방안이 무엇인지 

등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Q. 경전철의 경우, 한량에 몇 명이 들어가며 시드니에서 파라마타시를 통과하는지?

A. 시드니 중심업무지구에서 출발하여 파라마타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카멜리아, 

웨스트미드, 시드니 올림픽 공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동차 6개로 구성

되어 한량에 300명을 수용하고 7분 간격으로 운행되므로 시드니 시민 및 

관광객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Q. 파라마타시의회는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가? 시장의 역할과 시의회가 

시를 견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시와 시의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행정과 시의회 역할을 동시에 

한다. 다만, 호주는 파라마타시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주정부는 

시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Q. 호주에서 다문화 국가 시민들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A. 호주의 강점은 인구의 50%가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시민의 

대표로 받아드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본인은 호주에 거주한 지 24년이며, 파라마타시의 경우도 80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민족이 거주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각 지자체는 각 민족이 

본인들의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누고 융합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하고 있다.



  □ 기관방문 사진
위원장 인사말 기념품 교환 파라마타시 담당자 설명

질의응답 질의응답 단체사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호주의 행정체계는 연방정부(비자, 관리, 통신), 주정부(주류 및 

도박 허가증 관리, 사업 보조금 지원, 운송), 파라마타시(레저 

센터, 공원, 축제) 등 세 가지로 나뉘어 구성됨. 

   ❍ 파라마타시는 총 4가지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첫째 

20개년 커뮤니티 전략계획, 둘째, 10개년 자원 확보 전략, 셋째, 

4개년 운송 프로그램, 넷째, 1개년 운영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2~2023년 파라마타시는 2억 8천만 달러 예산이 편성되어 4년

동안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사업을 시행함. 

     · 새로운 수상시설과 보건 및 복지시설, 수상 레저센터 운영, 

커뮤니티 시설 재활용, 리버사이드 극장 개발, 공원 및 도로와 

보도 등 지역민의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집행됨. 

   ❍ 호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인 파라마타시는 외국관광객이 

2022년 33만명, 코로나19 이전 2018~2019년에는 450만명이 방문한 



곳으로 잘 보존된 문화유산을 통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약자들도 

어려움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임. 

   ❍ 파라마타시는 공원과 호수 등의 산책길에도 원주민들의 생활 

흔적을 고스란히 보존하여 관광객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이 있음. 

   ❍ 서울시는 2023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수립 이후 

연차별 사업을 통해 누구나 한강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강 연결로를 확충하고 도시와 한강을 연계하는 도보코스 개발과 

보행의 확장 산책로를 조성하는바, 

   ❍ 일반적인 트랙이 아닌 각 자치구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과 문화해설사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파라마타시는 평평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거 길이 강변

뿐 아니라 도시 중심 구역과 동네들을 연결하여 출퇴근과 동시에 

문화유산 탐방도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음. 또한 계곡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각지의 호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길을 통해 자전거로 관광할 수 있는 

체험상품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관광상품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음.

   ❍ 신축된 시청 건물 내에는 시민개방공간, 스타트 기업을 위한 랩 

공간, 음반 녹음실, 도서관 등 복합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서울시는 이미 시민 및 관광객 개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시민청, 서울관광재단,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등의 공간이 시민

들의 이용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9.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3) [기관방문]

 □ 방문일시 : ’23. 05. 26. (금) 18:00 ~ 20:00

 □ 방문장소 : Sydney Opera House, Taronga Zoo, Brangaroo, 
Darling Harbour, Luna Park 등

 □ 방문목적
   ❍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의 성공 사례를 직접 경험하여 

서울시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서울빛초롱 축제(2008년)’와 

‘서울라이트(2022년)’의 개선 사항과 서울시 관광 재건을 도모

하고자 함.

  □ 면 담 자 : 호주관광청 비비드시드니 담당자

  《  기 관 개 요  》
 v 축제소개
   - 2009년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NSW)와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광청에서 

조명쇼, 컨퍼런스, 음악 등 세 개(비비드 라이트, 뮤직, 아이디어)의 대형이벤트를 
모아 만든 축제이며 올해가 13회째임. 

   - 23일(5/26~6/17)간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항구와 도심 내 관광지 및 중심가 
빌딩에 조명예술이 설치됨.

   - 호주 남반구 최대 규모의 야간관광으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주민들을 위한 
관광,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IFEA(International Festivals & Events Association)의 인정을 받았으며, 2022 
IFEA Pinnacle Awards에서 14개의 메달을 수상했고, 2022 Australian Event 

 v 특징 
   - 비비드 푸드(Vivid Food)를 2023년 처음 도입함
   - 예산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축제 행사 담당 부처에서 1/3, 나머지는 30여개 

기업체, 기관 등이 후원사로 참여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v 홈페이지 : https://www.vividsydney.com/

https://www.vividsydney.com/


  □ 기관소개 및 질의답변
Q. 비비드 시드니가 호주 관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개략적인 통계치 비율은?

A. 비비드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큰 관광 축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시드니의 문화적인 매력과 랜드마크를 강조하는 이벤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비비드 시드니는 방문객들에게 시드니를 방문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비드 시드니는 

호주 관광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Q. 축제가 상권과 주택가 등 혼합되어 개최되는 데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A. 비비드 시드니 축제자체가 대규모 이벤트가 현지 주민과 상점, 주택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소음, 교통혼잡, 주

차 공간 부족, 공공 시설 이용 제한 등의 불편함이 발생한다. 

   다만, 축제를 주관하는 주체들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축제의 영향을 관

리하고 현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환경 존중과 조용한 행동을 

유도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Q. 축제를 개최하는데 별도의 추진기관이나 운영기관이 있는가? 

A. 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의 관광 및 주요 행사 기관인 Destination NSW 

(기관내의 비비드 시드니 이벤트 부서가 별도 있음). Destination NSW는 

NSW의 관광 산업을 홍보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맡으며, 주요 행사를 조직

하여 방문객을 유치한다. 

Q. 서울은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비비드 시드니 측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이 별도 있는가?

A. 마련되어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있다

Q. 안내장, 티켓 모두 종이가 아닌 모바일을 이용하는데 대한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지?

A. 축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모바일을 통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며 

안내데스트에서도 지속적으로 QR코드로 확인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에 앞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Q. 축제의 특성, 장소의 정체성, 축제의 주제 및 컨셉을 정하는 방법은?

A. 축제는 조직위원회에 의해 주제 및 컨셉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현재의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문화적인 이슈, 인간의 경험 등을 다루는 주제를 선택하며, 

참여 아티스트와 예술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컨셉이 구체화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상호 작용을 강조하여, 축제가 시드니의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빛, 음악, 아이디어의 융합: 비비드 시드니는 빛의 설치 작품, 음악 공연 

및 강연과 같은 다양한 예술 형식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축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예술을 선보이는 플랫폼이며, 시각적 

및 청각적으로 매료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

2. 도시의 아이덴티티 반영: 비비드 시드니는 시드니의 도시적인 아이덴

티티를 강조한다. 축제는 도시의 아이콘적인 건축물, 유명한 장소, 랜드

마크 등을 배경으로 하여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며, 도시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특징을 부각시킨다.

3. 창의성과 혁신성: 비비드 시드니는 창의적인 작품과 아이디어를 격려

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 형식을 도입한다. 빛의 설치 작품과 프로

젝션 매핑 등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창출하며, 아이

디어와 혁신을 통해 관객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특성과 방법을 통해 비비드 시드니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과 참여자

들을 끌어들이며, 시드니의 예술과 문화적인 측면을 홍보하고 발전시킨다.

Q.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할인, 전기요금보조, 설치비) 지원되는 

혜택이 있는지?

A. 비비드 시드니와 같은 대규모 축제는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지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특

정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주로 교통, 

숙박, 식음료, 티켓 할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시드니 지역 주민이라면, 해당 축제 기간 동안 대중교통 할인 혜택, 티켓 

할인, 현지 상점에서의 특별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나 

제휴 프로그램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현지 정부나 

관련 단체는 특정 자원을 절약하거나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도 있다.

Q.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써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겨두는 조명 조형물이 있는지?

A. 비비드 시드니는 매년 다양한 조명 조형물을 선보이는 축제다. 그러나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남겨두는 조명 조형물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하기 어렵다. 축제의 예산 할당과 조형물의 선택은 각 회차별로 조직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예산, 참여 아티스트 및 예술가, 행사의 주제와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기관방문 사진
주간 비비드시드니 현장 야간 비비드시드니 현장 야간 비비드시드니 현장

오페라하우스 조명쇼 조명기기 보호 화장실

   조명 조형물의 유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축제의 장기

적인 비용 관리, 환경 지속 가능성, 예술 작품의 유지 보수 등이 고려되는 

요소 중 일부다. 조명 조형물의 재사용, 재활용, 기술적인 개선 등도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Q. 하이테크 조명, 영상, 음향 등 최첨단 기술이 선보이는 자리로 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이 별도 있는지?

A. 협력과 후원: 비비드 시드니는 기업, 스폰서,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절감한다.

1. 기술 효율성 개선: 기술의 발전은 예산 절감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축제 조명,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면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 고해상도 

프로젝션 매핑 기술, 소리 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2. 작품 재사용 및 재활용: 비비드 시드니에서 사용되는 작품 및 설치물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한다. 예를 들어, 작품의 일부 

요소를 수정하거나 다른 장소나 행사에 재배치하여 추가 비용을 줄인다.

3. 자원 공유와 협업: 비비드 시드니는 다양한 예술가, 디자이너, 기업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예산을 절감한다. 자원 공유, 

장비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의 협업을 통해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13회째 개최되는 비비드 시드니는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로 정착

했으며,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개최됨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즈

뿐 아니라 시드니 주민들에게 관광,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혜택에 기여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병원 등과 같은 

랜드마크 건물에 조명 설치물을 투영하여 갤러리를 조성하고 

공원에는 예술과 빛 설치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야외 갤러리로 

만들어 야간관광으로 조성하고 있음. 

   ❍ 다만, 행사구간의 대부분 건물이 관공서 건물로 인해 서울시와 

같은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였음. 

   ❍ 이에 현재는 DDP와 광화문 광장의 서울라이트와 한강 빛섬 

축제로 나뉘어 개최될 예정인바, 조각 형태의 축제보다는 구간을 

확대하여 집중하고 서울라이트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시행한 서울빛초롱 축제는 비비드 시드니보다 1년 

앞서 개최되었음에도 글로벌 브랜드로 정착하지 못하는 한계점과 

2022년의 경우, 광화문광장에서 추진되는 서울라이트와 연계하여 

미디어파사드, 미디어 맵핑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조형물을 

전시한바, 한지를 활용한 등이라는 소재의 활용과 축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비드 시드니는 차량을 통제하여 행사구간을 도보로 이동했는데, 

노점상은 볼 수 없었으며, 각 상점들이 야외 테라스를 확대하여 



도보 구간과 경계가 있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

   ❍ 이에 많은 인원이 이동할 때는 노점상 운영의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내데스크는 시작하는 구간에 있으며, 팜플렛은 안내용 하나로 

구비하여 사진을 찍거나 QR코드로 인식하여 볼 수 있도록 안

내하고 있었음. 구간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분홍색의 유니폼을 

입고 2인1조로 활동하고 있었음.

   ❍ 이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도 팜플렛 사용을 지양

하고 시민들이 QR코드를 통해 프로그램과 지도를 인식한다면 

서울시도 환경적 책임과 자원 사용 효율성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Ⅴ 주 요 시 찰 내 용

1.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현장방문]
  《  현 장 개 요  》
 v 방문지정보
   - 방문지명: 블루마운틴 국립공원(Blue Mountains National Park)
   - 높이/면적: 1,189m / 11,400km²
 v 개    요
   - 블루마운틴 산악 일대에 자생하는 유칼립투스 기름이 증발하면서 빛을 산란시킬 

때 산이 파랗게 보인다는 데에서 ‘블루마운틴’이라는 명칭이 유래함. 
   - 대표적인 볼거리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6개 구역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카툼바(Katoomba) 지역의 에코포인트(Echo Point)에서 ‘세자매 바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음.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 7개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블루마운틴 산악지대
(Greater Blue Mountains Area)라고 부르며, 블루마운틴 산악지대는 2000년
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음.

   - 블루마운틴에서 산악트래킹, 캠핑, 헤리티지 워크(유산을따라 산책하기)를 즐길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여객 철도와 유리 바닥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v 홈페이지:
www.nationalparks.nsw.gov.au/visit-a-park/parks/blue-mountains-national-park

 □ 방문일시 : ’23. 05. 23. (화) 9:30 ~ 14:30

 □ 방문주소 : Blue Mountains National Parks, NSW

 □ 방문목적
   ❍ 서울시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등을 비롯한 수십 곳의 

산악 환경 자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매년 4.4백만명이 방문하는 최고 인기 

방문지로, 140km가 넘는 산책로와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클라이밍, 과수원 체험, 동굴 탐험, 야간산책, 자전거 라이딩 및 

대여 서비스,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의 우수한 ‘산’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

하기에 적합함.

  □ 현장방문 사진
Scenic Railway Scenic Railway 세 자매봉 단체사진

세 자매봉 에코 포인트 Scenic Flyway 정류장

  □ 방문내용
   ❍ 이 중‘블루마운틴 국립공원(Blue Mountains National Parks)’은 

블루마운틴 관련 관광 산업체의 1/3이 위치하고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eura-Katoomba 구역이 위치한 곳이기도 함.

   ❍ Katoomba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 상품은 블루마운틴의 절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는 3가지의 이동 루트‘Scenic’

시리즈가 있음.



    - 과거 블루마운틴의 광부들이 이용하였던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궤도열차 ‘Scenic Railway’는 250m의 수직 절벽을 오가며, 

블루마운틴만의 역사성과 체험적 재미를 선사하고 있음.

    - ‘Scenic Walkway’는 2km의 블루마운틴 숲길을 걸으며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잘 보존된 고유의 식생을 감상할 수 

있음. 

    - ‘Scenic Flyway’는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케이블카로, 블루

마운틴의 폭포 등 절경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끼게 함.

   ❍ 이처럼 관광 포인트에 따라 차별화된 이동 수단만으로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와 같이 도심 속 

산악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참고할만한 사례임.

   ❍ 한편,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산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마포구 

하늘공원에 ‘서울특별시산악문화체험센터’를 설립('21.5.)하여 

산악 문화 전시 시설과 실내외 클라이밍장을 운영하고 있고,

   ❍ 서울관광재단 또한 ‘서울 도심 등산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의 개관('22.9.)이래 서울 등산관광에 

대한 다국어 안내, 등산 물품 대여, 포토존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산악 콘텐츠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 대부분 단순 트래킹이나 클라이밍 보조 콘텐츠로, 해외관광객 

확보를 위한 이색적인 체험 또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과 같이 

각각의 산을 관광 콘텐츠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울런공 지역 관광자원 현장 방문 [현장방문]
  《  기 관 개 요  》
 v 방문지명 : 울런공(Wollongong)/
 v 개    요
   - 1947년 9월 12일 울런공 시가 형성되었으며,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시드니에서 90분 소요됨.
   - 인구 40만, 면적 684㎢
   - 혁신, 건강,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도시
   - 주요 관광지는 해변가(17개), 보타닉 가든, 등대, 난티엔 사원, 공공미술 등
   - 주요 산업은 광업, 제철업, 어업, 관광업 등이며, 호주 최대의 철강기업 블루

스코프 스틸(BlueScope Steel)의 연고지임.
   - 2021년 남반구에서 유일한 UCI(세계사이클연맹) 자전거 도시로 선정
     ※2022 UCI 로드 월드 챔피언십 개최(2022.9.18.~25.)

   - 원주민의 언어로 ‘5개의 섬’, ‘바다의 소리’, ‘커다란 물고기의 향연’이란 의미
   - 3만 년 전부터 우디우디(wodi wodi)라는 원주민이 살던 지역임. 
   - 자매도시 : 일본 가와사키, 중국 룽옌, 캐나다 노바스코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v 홈페이지 : https://www.visitwollongong.com.au/

 □ 방문일시 : ’23. 05. 25. (목) 14:00 ~ 17:00

 □ 방문장소 : Wollongong NSW Australia

 □ 방문목적 

   ❍ 에코 및 생태관광, 체험관광, 치유관광 등 다양한 테마관광 설계와 

친환경 ESG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모색

   ❍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회복, 치유, 삶의 질 등을 주제로 한 

웰니스(Wellness)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개발과 관련 조례 법제화에 

활용하고자 함. 

https://www.visitwollongong.com.au/


  □ 현장방문 사진
단체사진 단체사진 울런공 전경

울런공 투어 울런공 투어 울런공 투어

  □ 방문내용

   ❍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자 휴양지로 유명한 

곳으로 해안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 스카이다이빙 

등 스포츠 활동이 적합한 도시임. 

   ❍ 울런공은 시드니와 인접해 있으며 시드니보다 주택가격이 저렴

하고 공기가 청정하며 시드니 배후 도시로 각광받고 있음.

   ❍ 울런공은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던 도시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 등 체류 인구를 유인하였으며,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립병원 확장과 민간병원을 추가로 설립함. 

   ❍ 울런공의 공원에는 음식만 준비되면 취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말이면 야외에서 활동하고, 취식에 

필요한 가스와 물 공급은 무료로 제공되며, 공원이 지저분하지 

않고 쾌적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었음. 



   ❍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모토 아래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목표로 관광

산업의 경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서울시는 울런공과 다르게 도심형 웰니스 산업을 지향하여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힐링, 명상, 숲치유, 뷰티, 스파, 웰빙푸드, 

요가를 주요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관광재단은 의료와 

뷰티 웰니스 관광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음. 

   ❍ 2016년 이후 방치됐던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를 마련

하고자 지난 3월 국회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가 약 750조원이며 2025년

까지 매년 20%씩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회에

서도 관련 조례 제정으로 웰니스산업의 정책이 탄력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접근성 및 편의성으로 웰니스 

대상지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의료시설과 높은 수준의 

의료진, 뷰티산업, 바이오산업을 통한 토탈케어로 웰니스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3. 시드니 현대미술관(MCA) [현장방문]
  《  기 관 개 요  》
 v 방문지명 : 시드니 현대미술관(MCA)/ 무료전시
 v 개    요
   - 비영리 독립 단체로 수익의 75%를 정부가 아닌 개인, 신탁, 재단 등에서 조달함. 
   - 서큘러 키 동쪽 록스인 시드니항에 위치, 총 2개의 건물로 이루어짐. 
   - 영국이 처음 호주에 도착해 식민지를 개척하게 된 역사적 장소에 건립됨
   - 뮤지엄샵은 전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내부가 다 보이고 로비 옆에 위치함.
   - 2012년 완공(건축가 Sam Marshell) : 건물은 기존 호주 해양청(1930년)이 사용

하던 것을 1991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했으며, 이 건물은 전면 보존한 채 오른쪽에 
현대적 느낌으로 유리와 샌드스톤을 사용해 5층 높이로 리노베이션함. 과거 
페쇄적인 양식의 건축물에서 유리로 개방적인 느낌을 준 게 특징임. 

 v 홈페이지 : https://www.mca.com.au
 □ 방문일시 : ’23. 05. 26. (금) 10:00 ~ 12:00

 □ 방문장소 : Tallawoladah, Gadigal Country 140 George 
Street The Rocks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시드니 현대미술관의 우수한 미술전시 구성사례 및 관리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역사

박물관 등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https://www.mca.com.au


  □ 현장방문 사진
안내데스크 미술관 전경 미술관 앞 

미술관 앞 한국작가 작품 작품 설명

  □ 방문내용

   ❍ 기존 10달러의 입장료를 받던 미술관에서 1999년부터 임용된 

엘리자베스 앤 맥그리거 관장을 통해 무료개방 되었고, 개인, 

신탁, 민간, 기업 등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 관장이 무료 개방을 추구하는 이유는 익명의 소수 사람들에게 

현대미술가를 알리는 게 어렵고 미술관의 홍보예산은 매우 적기 

때문이며, 관람객이 원하는 시간만큼 전시관에 머무를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이우러지는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음. 

   ❍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기업에게 세제 혜택

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16년 개정으로 기부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 신규로 추진중인 서울 아트위크를 통해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작가대화, 기조연설, 심포지움,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함. 

   ❍ 공연예술과 달리 시각예술은 개막식 당일까지 전시를 위해 일한 

사람들의 노고를 알 수 없고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소수의 시민 혹은 후원자들에게 작품설치가 끝나기 전에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존과 

다른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에서 타겟팅하여 적극 홍보

하는 국가를 사전 협의하여 미술관·박물관에서는 그 국가의 

예술가 작품을 전시하여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는 전시기획으로 

서울시의 호감도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4. 시드니 록스(Sydeny Rocks) 문화 유산지 [현장방문]
  《  기 관 개 요  》
 v 방문지명 : 더 록스(The Roks)
 v 개    요
   - 시드니 중심 업무 지구에서 30분 소요되는 코브(Sydney Cove) 서쪽에 위치한 

시드니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한 곳
   - 독특한 바위와 가파른 지형, 비좁은 집들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달동네임
   - 1788년 영국의 죄수들과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군대가 정착하며 만들어져 

The Rocks라고 불렸으며, 1870년 이후 아일랜드인과 중국인, 가난한 이민자
들이 살았음

   - 록스는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항해, 해상 노동자 및 해양 무역이 활성화됨
 v 홈페이지 : https://www.therocks.com/

 □ 방문일시 : ’23. 05. 26. (금) 14:00 ~ 16:00
 □ 방문장소 : The Rocks,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호주 현지 문화·예술 공간의 성공적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의 종묘, 한양도성, 북촌한옥마을 등 관광명소로서의 효과

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표지판 안내센터 및 상점 골목길 투어

록스 내 상점 록스 전경 록스 전경



  □ 방문내용

   ❍ 록스는 1800년대 시드니 상업의 중심지로 차, 설탕 등의 교역이 

활발했던 문화와 역사의 거리가 현재 예술작품 형태로 보존되어 

공존하고 있음. 

   ❍ 19세기 후반 정부는 록스를 고층 건물로 재개발하려고 했으나 

로비스트, 노동조합, 시민들에 의해 제지되었고, 대부분의 건물이 

사암으로 100년 이상되었으며, 호텔, 주택 및 상점가가 남아 

시대적 감각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음. 

   ❍ 록스 거리는 곳곳에 작은 갤러리가 조성되어 있어 음식, 볼거리, 

쇼핑이 모두 한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말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켓이 열리고 있음. 

   ❍ 풍납토성과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문화유산 

보호·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활권 보장에 대한 행사

권리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문화재 주변을 방치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켜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록스의 경우, 사암절벽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레스토랑, 기념품샵 등 상권이 운영되고 있고, 한쪽은 건물이 

건설되고 있었음.

   ❍ 이처럼 서울시도 문화재 보존과 발굴이라는 기조 아래 방치하기 

보다는 그 지역을 활용하여 문화재와 주민들의 상생 방안을 수립

하도록 해야 할 것임. 



5. 호주 원주민 문화체험 [현장방문]
  《  기 관 개 요  》
 v 방문지명 : 바랑가루(Barangaroo)/ 도시재생프로젝트 우수사례
 v 개    요
   - 바랑가루는 초기 식민지 정착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Cammeraygal 여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지역(컨테이너 터미널) 중 한 곳으로 22헥타르 규모의 

수변 구역을 시민들의 공간(공원, 쇼핑, 레스토랑 등)으로 탈바꿈함
   - 체험 투어를 통해 시드니 하버와 주변 지역의 원주민(Eora Nation 씨족) 역사, 

토착 호주 식물을 알 수 있음
   - 바랑가루 보호지역(Barangaroo Reserve/6헥타르)은 독점적으로 자생 식물이 

있는 유일한 대형 공원으로 75,000그루 이상의 자생 나무와 관목, 수천 개의 
사암 블록이 있음

 v 홈페이지 : https://www.barangaroo.com/
 □ 방문일시 : ’23. 05. 27. (토) 10:00 ~ 12:00

 □ 방문장소 :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호주 원주민의 예술·음식·숙박 문화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각종 지역 맞춤형 축제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호주 원주민의 예술과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 확인

하고자 함. 

   ❍ 바랑가루는 수변 구역으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한강 관광자원화 및 새로운 선진 관광콘텐츠를 

발견하고자 함.

https://www.barangaroo.com/


  □ 현장방문 사진
원주민 바위 활용 설명 원주민 나무 활용 설명 원주민 도구 체험

원주민 도구 체험 원주민 설명 영상 시청 안내표지

  □ 방문내용

   ❍ 원주민 체험은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40분가량 도보를 통해 

그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 바위 등을 활용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으며, 가이드는 원주민의 후손만이 할 수 있으며, 주

정부에 속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시작한 원주민 체험은 초창기 호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고 이후 현재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이 

아시아권역 관광객의 참여가 많다고 함. 

   ❍ 원주민 체험 외에 축제 여부는 주정부 지원이 적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을 개발하고 있음. 



   ❍ 원주민의 경우, 언어가 없어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한계로 인해 

대부분 기록이 없고 문화를 잃어버린 상황으로 사냥법과 문화 

등을 계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현재 서울시는 도보관광코스가 44개, 해설사 223명을 운영하고 

있는바, 자치구 내 지역에 문화재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지역 

내 주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하여 고용 창출과 함께 서울

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6. 시드니 오페라하우스(Sydney Opera House) [현장방문]
  《  기 관 개 요  》
  v 방문지명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 200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v 개    요
   - 1973년에 준공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건축 형태와 구조적 설계의 모든 면

에서 뛰어난 창의력과 혁신적인 방법을 결합시킨 근대 건축물임. 
   - 시드니 항구 쪽으로 돌출된 반도의 끝의 뛰어난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세워진 

커다란 도시적 조형물로 2개의 주 공연장과 하나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들 
장소를 덮는 서로 맞물리는 3개의 ‘조가비’ 모양의 둥근 천장이 독특함.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프로젝트는 1957년 국제공모전에 당선된 덴마크의 건축가 
‘이외른 우촌’에게 맡겨졌고 당시 동 설계안은 건축에 있어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건설되는 데 총 16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예정된 
기간보다 6년이나 늦고 당초 예산보다 10배를 초과했음. 

  v 주요활동
   - 시드니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각종 극장과 전시장,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드니교향악단,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극단, 무용단 등의 주 활동지임.
  v 홈페이지 : https://www.sydneyoperahouse.com/

 □ 방문일시 : ’23. 05. 27. (토) 14:00 ~ 15:00

 □ 방문장소 : Bennelong Point,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호주의 대표 랜드마크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시찰을 통해 디자인, 

규모,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출되는 장점 등을 노들섬과 제2세종문화

회관 조성에 적용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https://www.sydneyoperahouse.com/


  □ 현장방문 사진
오페라하우스 전경 내부 설명 내부 설명

대공연장 앞 오페라하우스 안내센터 오페라하우스 기념품샵

  □ 방문내용

   ❍ 오페라하우스는 공연이 없는 낮 시간에 유료 가이드 투어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시아권역은 30분, 영어권은 1시간의 세부적인 

프로그램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30분의 약식 투어는 내부를 통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자작나무, 

타일 등의 사용된 소재에 대한 설명과 5분 이하의 건축 개요를 

보여주는 영상시청이 있었음. 

   ❍ 공연장의 음향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웠던 2년동안 

예산을 확보하여 전면 교체하여 오페라하우스 내에서 공연하는 

단체는 외부 음향을 렌탈하는 사례가 없다고 함. 

   ❍ 또한, 대공연장은 좌석과 무대가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 주요 도시들은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복합기능을 도입

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에 수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서울시는  2023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한강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 조성과 노들 수상예술무대 조성, 제2세종문화

회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체가 상이하고 대규모 

공사인 만큼 면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한강을 통한 특별한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시드니 하버 브릿지 [현장방문]
  《  현 장 개 요  》
  v 방문지정보 
   - 방문지명: 시드니 하버 브릿지(Sydney Harbour Bridge)
   - 길    이: 1,149m(아치 503m)
   - 높    이: 134m
  v 개    요
   -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항구이자 도심인 시드니 하버에 위치한 하버 브릿지는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도심 전역에서 볼 수 있음.
   - 1932년 개통된 하버 브릿지는 뉴사우스웨일즈 공공사업부가 건설한 강철 다리로 

태평양과 맞닿아있는 파라마타 강을 가로지르고 있음.
  v 홈페이지 : www.sydney.com/destinations/sydney/sydney-city/sydney-harbour/ sydney 

-harbour-bridge

 □ 방문일시 : ’23. 05. 27. (토) 15:00 ~ 15:30

 □ 방문장소 : Sydney Harbour Bridge, Sydney NSW

 □ 방문목적
   ❍ 하버브릿지는 그 독특한 모양새로 인해 옷걸이(The Coat 

hanger)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도시 상징성을 지닌 교량 

시설이며 단순한 다리의 역할을 넘어서 문화·체육·관광 자원

으로까지 활용되고 있음.

   ❍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연결, 수상산책 등을 통한 한강의 이동성 

확장과 그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도모하고 있어 세계 최고 

랜드마크 중 하나인 시드니 하버 브릿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하버브릿지 단체사진 비비드시드니 하버브릿지 하버브릿지 단체사진

  □ 방문내용
   ❍ 하버브릿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비비드 시드니와 같은 도시 경관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되거나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유람선 투어의 일부가 되었음.

   ❍ 하버브릿지의 아치 위를 오르는 액티비티 ‘브릿지 클라임 시드니

(Bridge Climb Sydney)’는 다리의 아치를 등반하는 클라이밍 

체험을 제공하며, 루트별·가이드별 다양한 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시간대별로 차등 책정되어있으며, 성인 

기준 한화 약 25만원~36만원에 달하여 비교적 고비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설 이래 총 4백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쾌거를 거두며 ‘다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에 

성공했음.

   ❍ 서울시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소재하고 있지만 차량 교통 

기반 시설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9개의 한강섬 또한 

문화, 관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한강르네상스2.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변 보행로 

확충 및 예술문화 공간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열기구 서울야경체험’, ‘한강 

불꽃축제’ 등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성공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강의 수많은 다리는 한강을 총체적 예술 공간

으로 재탄생 시킬 연결체이자 주역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8. 미세스 맥콰리 포인트 [현장방문]
  《  현 장 개 요  》
  v 방문지명 : 
   - 미세스 맥콰리 포인트(Mrs. Macquaries Point)
  v 개    요
   - 미세스 맥콰리 의자(Mrs. Macquarie's Chair Sydney)라고도 불리는 이 곳은 

가장 아름다운 시드니 하버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하버 브릿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1810년 바위를 조각하여 만든 이곳은 당시 총독이었던 맥콰리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며, 부인은 이곳에서 맥콰리를 기다리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 맥콰리 포인트에서는 야외극장 ‘오픈 에어 시네마’가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영화와 시사회를 감상할 수 있음.

  v 홈페이지 : www.sydney.com/destinations/sydney/sydney-city/city-centre/attractions/mrs- 
macquaries-chair-sydney

 □ 방문일시 : ’23. 05. 27. (토) 15:30 ~ 16:30

 □ 방문장소 : 1d Mrs Macquaries Rd,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미세스 맥콰리 포인트는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시드니의 

유명 전망 명소로, 로얄 보태닉 가든 내부에 위치하여 불꽃놀이 

명소, 산책로 및 야외 영화 관람 등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매력이 가득한 한강’을 목표로, 서울링 ZERO 

건립,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 전망카페 활성화,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한강변 조망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서울시의 한강변을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각종  프로그램·행사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미세스 맥콰리 의자 인근 로열 보태닉 가든 미세스 맥콰리 포인트 해설

  □ 방문내용

   ❍ 미세스 맥콰리 포인트는 시드니 달링 하버을 주 배경으로 하는 

수변 조망 포인트로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 도시 스카이

라인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 시드니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한편, 서울의 경우 외국 관광객의 한강 방문 빈도는 12.6%(2019년 

기준)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한강 수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잠수교 전면 보행화 등 한강 연결로를 확충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스포츠, 이색

경험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음.

   ❍ 특히 노들섬은 재구조화를 통한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 설립·

수상예술무대의 설치·노을 조망 포인트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운영 방향성과 관리 방식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일관된 콘셉트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 미세스 맥콰리 포인트의 경우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 도시 

스카이라인와 동시에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1,600석 

규모의 오픈에어 시네마(Open Air Cinema)가 매년 1~2월(여름) 밤 

개최되고 있으며 무려 26년째 지속되어왔음.

   ❍ 향후 이러한 야외극장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도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음.



9. 세인트 메리 대성당 [현장방문]
  《  현 장 개 요  》
  v 방문지명 :
   - 세인트 메리 대성당(Saint Mary's Cathedral)
  v 개    요
   -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영국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호주에서 가장 긴(107m) 

성당으로도 잘 알려진 시드니 가톨릭 공동체의 중심지임
   - 1788년 시드니에 정착한 영국의 죄수들을 위해 1821년 맥콰리 주지사가 건설

을 시작하였으며, 총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된 건축은 1928년까지 약 100년을 
소요하였음.

   -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장식과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음 
   - 현재도 미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정숙히 행동해야 하고 의상을 단정히 하며 

내부 취식을 자제하는 등 주의하여야 함
  v 홈페이지 : https://stmaryscathedral.org.au/

 □ 방문일시 : ’23. 05. 27. (토) 17:00 ~ 18:00

 □ 방문장소 : St Marys Rd, Sydney NSW 2000

 □ 방문목적

   ❍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방문객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NSW주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치가 매우 큰 건물임.

   ❍ 현재까지도 종교 예배가 행해지는 건물이 문화와 관광의 진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서울시의 전통사찰 또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공생 공간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 현장방문 사진
의원 단체사진 직원 단체사진 고딕 건축양식

  □ 방문내용
   ❍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현재도 미사가 진행되는 종교 시설이지만 

매일 3,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관광 명소의 성격도 띠고 있음.

   ❍ 내부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르간 연주회와 같은 음악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신청 시 매주 1회 무료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템플스테이 지정사찰('23년 기준 13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고 있는데,

   ❍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기준 서울시 사찰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참가자는 76,025명으로 이 중 3분의 1인 

25,732명이 외국인이었을 만큼 지역주민의 마음 건강, 여가생활과 

관광객의 흥미를 끌고 있어 세인트 메리 대성당과 유사한 양방향적 

효과를 누리고 있음.

   ❍ 이처럼 종교 문화 시설 및 건축물이 그 종교적·역사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 문화재 보존의 가치가 단순히 역사성에만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Ⅶ 출장경비 정산내역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공무원 여비 규정」등

    - 의원별, 직원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의원 1인당 400만원(한도), 직원 1인당 400만원(한도) 예산배정

□ 소요예산 : 44,940,867원 
구 분 청구액(원) 비   고

의원여비 22,711,073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직원여비 12,879,794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

(202-03)

사무관리비 5,1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비(201-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합 계 44,940,867



□ 산출근거
  ❍ 의원 여비 : 22,711,073원                                 (단위 :원, $)

구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C)

항공료
(A)

체 재 비($) 준비금(C)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소계(B) 일비 숙박비(할인정액) 식비

계 22,711,073 22,711,073 11,165,000
$8,529.5 $857.5 $4,760 $2,912

224,700
11,321,373 1,138,177 6,318,039 3,865,156

이종환 3,253,899 3,253,89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41,56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김원중 3,253,119 3,253,11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40,78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김규남 3,239,899 3,239,89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7,56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문성호 3,240,239 3,240,23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7,90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이종배 3,242,029 3,242,02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9,69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이효원 3,239,979 3,239,97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7,64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아이수루 3,241,909 3,241,909 1,595,000
$1,218.5

＄35×7일
×50%
=$122.5

＄136×5박
=$680

$78/3×16식
=$416 29,570 

1,617,339 162,597 902,577 552,165

※ 산출기준(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여비등급(제1호 라목, 나등급)

   ∘ 국가등급 : 나등급(호주) / ∘ 일비 7일, 숙박비 5일, 식비 16식

  ‣ 기준환율 : USD1=1,327.32원 ('23.4.13,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의원여비 지급 공문(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227, 2023.5.16.) 일비 단가 오류 : 139,369원 → 

162,597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완료



  ❍ 직원 : 12,879,794원                                      (단위 :원, $)

구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C)

항공료
(A)

체 재 비($) 준비금(C)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소계(B) 일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비
계 12,879,794 12,879,794 6,380,000

$4,804 $420 $2,720 $1,664
123,350

6,376,444 557,474 3,610,308 2,208,660

주우철 3,225,431 3,225,431 1,595,000
$1,201

＄30×7일
×50%
=$105

＄136×5박
=$680

$78/3×16식
=$416 36,320 

1,594,111 139,369 902,577 552,165

이지영 3,218,401 3,218,401 1,595,000
$1,201

＄30×7일
×50%
=$105

＄136×5박
=$680

$78/3×16식
=$416 29,290 

1,594,111 139,369 902,577 552,165

홍민지 3,216,401 3,216,401 1,595,000
$1,201

＄30×7일
×50%
=$105

＄136×5박
=$680

$78/3×16식
=$416 27,290 

1,594,111 139,369 902,577 552,165

임은덕 3,219,561 3,219,561 1,595,000
$1,201

＄30×7일
×50%
=$105

＄136×5박
=$680

$78/3×16식
=$416 30,450 

1,594,111 139,369 902,577 552,165

※ 산출기준(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여비등급(제2호, 나등급)

   ∘ 국가등급 : 나등급(호주) / ∘ 일비 7일, 숙박비 5일, 식비 16식

  ‣ 기준환율 : USD1=1,327.32원 ('23.4.13,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제3항 및 제4차 직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권고(2023.4.24.)에 따라 

직원 숙박비 및 식비를 제1호 등급으로 산정

  ❍ 사무관리비 : 5,100,000원

     - 차량 임차료 : 4,900,000원(6일)

     - 전문가 간담회 수당 : 200,000원(2인)

  ❍ 의정운영공통경비 : 2,000,000원

     - 일반통역비 : 900,000원(일반 통역비 150,000원 × 6일)

     - 전문통역비 : 1,100,000원(기관당 통역비 275,000원 × 4개 기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250,000원

     - 상임위 비교시찰 관련 기념품, 간담회 개최 등



Ⅷ 붙 임 자 료

□ 블루마운틴 관광 안내도



□ 블루마운틴 Skyway 안내서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2023년 공연 안내서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소개 책자



□ NSW 현대미술관(MCA) 리플렛



□ NSW 주립 미술관 지도 등 안내서

□ 파라마타 시의회 정책 홍보 리플렛



□ 시드니 올림픽공원 20주년 책자

□ 비비드 시드니 안내자료



□ 파라마타 시의회 기관 가이드 책자








